
<보도내용>

□ 2024. 7. 15. 문화일보 「정부, 지역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 허용... 배민 등 

견제」기사에서 “정부가 지역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배달앱에 

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또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

구성해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

했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□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(공공)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을 검토한 

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한편, 정부는 ｢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｣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관

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7월 중 신속히 출범 가동하고, 하반기 중 상생

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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